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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의 미혼 남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의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과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성 교제 경험이 있는 20~30대의 미혼 남녀 215명
을 대상으로 주요 변수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 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가설 검증 결과 내현적 
자기애는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사이에
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매개하여서만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연구 결과는 폭력 허용도에 대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시사성을 
담고 있다.
주제어 :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데이트폭력, 폭력 허용도, 비합리적 관계신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implicit narcissism of un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on the tolerance of violence in dat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To this end, major variables were measured through survey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215 un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had experience 
in dating violence. Hierarchical regression was used to analyse the mediated effects of irrational 
relational belief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self-love propensity and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hypothesis testing showed that introspective self-love affects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It was also found that irrational relationships were completely intertwined between implicit 
narcissism and dating violence tolerance.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indicate that irrational 
interrelationships only affect the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ggestive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that can prevent dating 
violence by proving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bout violence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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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데이트는 남, 녀 두 사람이 애정의 관계로 만나는 것을 

말하며,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기 전 친밀한 교제를 위하
여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나 데이트 중간에 의견충돌이나 갈등, 다툼과 같은 부정
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한 말다툼과 같
은 심리적 상처를 주는 상황도 생기며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 등의 성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1]. 남녀가 데이
트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데이트폭력은 더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2]. 

2020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에 
관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17년 ~ 2019년까지 3년간 데
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7년에 1만 4136건에서 2018
년에는 1만8671건, 2019년에는 1만 9940건으로 해마
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상해가 가장 많았고
(7300명), 체포 및 감금, 협박(1067명), 성폭력 (84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살인 미수, 살인도 35건이나 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3, 4]. 그 외에 친밀한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도 상당하다는 보고를 통해 
볼 때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1, 5].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대부분 여성에게 주로 일어나는
데, 이처럼 생물학적․신체적인 성(Sex)의 개념을 가진 문
화에 의해서 성별 권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을 
젠더 폭력이라 한다[1, 6]. 젠더 폭력은 사회 구조적 차원
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기반으로 약자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총칭한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폭력을 당했음
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연인 사이에서 생기는 폭력이며, 
수치심 및 사회적 낙인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
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개입도 힘들다는 것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하
는 부분이다[1, 5].

최근 들어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인인 여성에 관한 
집착과 유형, 무형의 데이트폭력 및 미투 운동, 스토킹 범
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범죄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N번방 사건’과 ‘진주 안인득 사건’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시대적 심각성과 정책적인 미비함이 
이슈로 나타나게 되면서, 현재 국회에 ‘스토킹 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7]. 
스토킹 방지법은 그동안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미한 처벌
만 이루지고 있어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
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계류중에 있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
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하나의 범죄로서의 사회적인 인식개선 또한 필요하다. 

데이트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연인 관계 중 통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에게 신체적, 정서적 손상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8].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해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
우 높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라도 데이트폭력의 예측 변수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교제하는 동안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다면 상습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수 있기에 연결 고
리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9].

최근 데이트폭력에 관한 대응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전
에 대책을 강화할 것과 사후 또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더불어 데이트폭력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및 제도 제정
이 조속히 마련될 것을 강조한다[10-12]. 제도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접근에 주목 가능하나, 많은 선행 연구들
은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서 개인의 심리 내적인 변인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에 책임 귀인, 인지
적 공감, 거부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13], 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높은 성향으로 분노
[14-17], 공격성[18], 충동성[19] 등이 보고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및 열등감[20], 공격성[15], 성 역
할 고정관념 및 성적 자기 주장성[21], 관계신념과 책임 
귀인[22], 폭력 허용도[23, 24] 등도 데이트폭력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서 ‘폭력 허용도’란 폭력사용에 대해 받
아들이는 정도로서, 상대방과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폭
력에 대한 사용을 정당한 방법으로 인식할수록 데이트폭
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17, 25]. 
폭력의 합리화처럼 폭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
는 성향을 보일 경우, 데이트폭력이 더 많이 발생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데이트 중 상대방 기대치에 
불일치하는 경우 또는 데이트 교제 중 생기는 갈등에 대
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데이트폭력에 대처하는 중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10, 26]. 또한 폭력 허용도가 높을
수록 데이트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9, 21, 25, 27-30]. 최근 데이트폭력
을 해석하는데 개인의 내적 요인을 다루는 연구들이 증
가하는 추세인데[31], 개인의 내적인 특성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친밀한 데이트 관계에서 내적 요
인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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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내적 특성의 하나로 ‘자기애(Narcisism)’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하여 폭력성을 설명하는 주요변
인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 자기애 성향은 데
이트폭력을 예측하는 변수로도 주목받고 있다[32]. 자기
애(Narcissism)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관한 관심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의 존재 필요성을 부인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숭배하는 개념으로써 오랜기간 동안 인간에게 
있어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자기애는 모
든 사람에게 내재 된 것이며, 자신 스스로와 본인이 성취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
고 있다[33].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자기애의 숨은 역동
에 관심을 갖고, 표현되는 모습에 따라 내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하고 있다. 외현적 자기애는 자기에 
대한 거대한 자기환상과 특권의식, 성공, 미, 권력에 대한 
공상, 자만심, 과한 자기과시, 타인을 무시하는 성향을 의
미한다[34]. 반면에 내현적 자기애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 강박 증상, 완벽주의, 부정적 자기개념, 우울감, 
분노, 불안, 외상에 대한 취약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친밀한 사이에서만 위세적이고 웅대한 망상
이 나타나며, 겉으로는 우울, 불안, 예민한 모습만을 보인
다[35]. 이들은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편, 불안하고, 우울해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를 많이 겪지만, 분노를 억눌러서 
만성적인 분노 상태에 머문다[36].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
애의 특성은 인간관계에서 외현적 자기애 성향을 지닌 
사람보다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33]. 이처
럼 자기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정서적인 
극단성과 자기중심적인 대인관계로 인하여 부적응적 관
계가 예상되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에도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3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에 주목하여 데이트폭력 허용
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일부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친밀한 관계인 연
인 사이에서 비합리적인 기대를 갖는 경우, 상대를 원망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22]. 내현적 자기
애 성향은 다른 사람의 대우에 민감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주의, 자기 비하 및 특권의식, 인정에 
대한 집착 등 인지적 왜곡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는 선행 
연구를 볼 때, 상대방에게 절대적이고 비현실적인 요구와 
기대를 하는 비합리적 관계신념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38, 39].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비실제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아

무런 근거가 없으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에 지장을 주는 
사고나 신념”이다[22]. 이러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공격
성, 우울증, 불안, 무가치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40]. 특히, 연인 사이에 관한 비합리적 관계신
념은 연인 사이에 대한 그릇된 가정과 기준을 바탕으로 
이룬 신념으로, 서로에 대한 잘못된 심상을 갖고, 연인 사
이에서 생기는 문제나 사건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판단
함으로써 갈등이 심해지는 특성을 나타낸다[41]. 이처럼 
연인 관계에 대한 개인이 갖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연
인 간의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
와 행동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연인 사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는 악순환 과정을 겪게 한다[42, 43].

이러한 비합리적 관계신념과 내현적 자기애에 관해서
는 선행, 후행 관계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38, 44]. 
먼저 강한 집착과 경직된 사고를 가진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낙관성으로 연결된다는 
권미소의 연구는 비합리적 신념이 내현적 자기애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44]. 반면에 본인에게 
맡겨진 일은 무조건 잘 해야 하고, 제 3자로부터도 인정
받고 사랑을 받아야만 한다는 판단, 누구든지 어떠한 환
경에서도 반드시 공정해야만 한다는 그릇된 신념들이 내
현적 자기애 성향 중 관계적 공격성 및 사회불안과 우울
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어 이들 변수 간의 인
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45].

Ellis가 말한 비합리적 신념을 토대로 Eidelson과 
Epstein(1982)[43]은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을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22]. 첫
째, “의견 불일치에 대한 신념”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신념이
다[47, 48]. 둘째, “마음 알아주기에 관한 신념”으로 친밀
한 관계에서는 서로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요구와 선
호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신념이다[46, 47]. 셋째, “변화 
가능성에 관한 신념”으로 친밀한 상대방이 스스로 바뀔 
수 없다는 신념이다[23]. 넷째, “성적 완벽주의에 관한 신
념”으로 성 관계시 상대방에게 완벽한 성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신념이다[42, 43, 46]. 다섯
째, “성 고정관념에 대한 신념”이 비합리적 관계신념으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자신과 완전히 달라서 서
로 잘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다
[43, 46].

이런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
된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한 이성 관계, 이성과 사귄 경
험, 대중매체를 접하고 배운 경우가 많은 편이라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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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닌 비합리적인 신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져 있다[49]. 이런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 실망하고 의심을 반복함으로써
[50], 결국 관계에 대한 갈등으로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47, 51]. 이처럼 연인 사이에서 비
합리적인 관계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와 갈등을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기가 힘
들게 된다[43, 52].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 비현실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면 사건해석을 부정적으
로 왜곡하여 여러 가지 정서적 부적응을 동반하게 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인 연인 사이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
에 의하여 갈등상황이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형성되면 데이트폭
력을 보다 허용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2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데이
트폭력 허용은 데이트폭력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는 점을 알 수 있다[23, 26]. 즉, 데이트폭력에 관한 긍정
적인 인식은 성별과 상관없이 데이트폭력을 유발하는 변
수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이 
데이트폭력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26, 
53].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애가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라면 데이트폭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비합리
적 관계신념이 데이트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들 변수들의 관계와 경
로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54].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
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칠 때 비합리적 관계신념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는 
존재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애 경험이 있는 20~30대 미혼
남녀 대상자로 임의 표집하여 2020년 8월 1부터 동년 8
월 14일까지 자료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
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설문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남자 

108명, 여자 107명, 총 215명으로, 엠브레인 리서치 회
사에 맡겨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20부를 배부하였고, 질문한 설문지에 관한 답변 중에서 
미회수된 설문지와 부적절한 응답을 한 2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0부만을 최종 분석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 7문항, 내현적 자기애 27문항, 비합리적 관계신념 
40문항, 데이트폭력 허용도 8문항, 총 82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2.2.1 내현적 자기애
내현적 자기애 측정 도구는 Akhtar와 Thomson[34]

의 자기애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에 기초하여 강선희와 
정남운[15]이 개발하고 한유정[55]이 수정·보완한 측정 
항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현적 자기애에 대한 세 개의 하
위 구성요인으로 목표 불안정인 9문항, 과민/취약성의 
10문항, 그리고 소심/자신감 부족의 8문항, 총 27문항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내현적 자기애는 이러
한 하위 요인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현적 자기애의 측정 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ɑ = .933으로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 비합리적 관계신념
비합리적 관계신념 측정 도구는 Epstein과 Eidelson[56]

이 제시한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s)에서 역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섯 가지 비합리적 신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한 관계신념 척도(Relationship 
Beliefs Inventory: RBI)를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
인 관계에 대한 비합리적인 관계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연규진[57]의 연구에서 ‘남편’, ‘아내’로 번안된 문항을 
‘연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했다.

사용된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대한 다섯 개의 하위 구
성요인으로는 불일치에 대한 파국화가 8문항, 독심술이 
8문항, 파트너의 변화 불능이 8문항, 성적 완벽주의 8문
항, 남녀차이 8문항으로 총 40문항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하위 요인들의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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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도는 Cronbach's ɑ =.773으로서 안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2.2.3 데이트폭력 허용도
데이트폭력 허용도 측정 도구는 Foo와 Margolin[58]

의 폭력 정당화 척도(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를 장희숙과 조현각[25], 서경현과 이영자[59]의 연구에
서 이용한 질문지로 남현미[60]가 수정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문항으로 참가자들이 8가지 
상황 아래에서 연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답하게 되어 있다. 본 척도는 Likert 4점 척도
(1=매우 아니다; 4=매우 괜찮다)를 사용하였으며, 데이
트폭력 허용도는 8개 항목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ɑ 
= .879으로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Cronbach’s α items no
covert Narcissism .933 27
Irrational beliefs .773 28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879 8

Table 1. Analysis of reliability 

 

3. 분석 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성별은 남자 50.2%, 여자는 49.8%이다. 연령대는 
30세 미만이 48.8%, 30세에서 40세 미만은 51.2%이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1.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대학
교 재학이 17.2%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사무직이 
37.7%로 가장 많고 생산, 기술직이 11.2%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3는 연애 경험 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결
과이다. 현재 데이트 중인 응답자는 50.7%인 것으로 나
타났고, 데이트 기간은 1년 미만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 
만족하지 못한 비율은 11.7%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frequency %
Dating 
experience

I am currently dating 109 50.7
Not currently dating 106 49.3

Dating period

1) Less than 6 months 27 12.6
2) 6 months-less than 1 year 40 18.6
3) 1 year-less than 2 years 39 18.1
4) 2 year-less than 3 years 37 17.2
5) 3 year-less than 4 years 20 9.3
6) 4 year-less than 5 years 15 7.0
7) more than 5 yrs 37 17.2

Dating 
satisfaction

1) very good 23 10.7
2) good 79 36.7
3) usually 88 40.9
4) bad 21 9.8
5) very bad 4 1.9
total 215 100.0

Table 3. Distribution of dating experiences

3.2 상관 분석 결과
상관 분석 결과는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신념과 내현적 자기애의 
상관관계는 0.4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합리적 신
념과 데이트폭력 허용 간의 상관관계는 0.210으로 나타

category frequency %
sex  1) male 108 50.2

 2) female 107 49.8
age  1) 20-29 yr 105 48.8

 2) 30-39 yr 110 51.2

Table 2. Demographic distribution of samples

educatio
n

 1) high school 22 10.2
 2) Univ. attend 37 17.2
 3) Univ. graduate 132 61.4
 4) graduate school

(attend) 6 2.8
 5) graduate school

(graduate) 18 8.4

job

 1) white color 81 37.7
 2) production/tech 24 11.2
 3) service 15 7.0
 4) official 7 3.3
 5) profession 23 10.7
 6) self-employment 3 1.4
 7) student 40 18.6
 8) unemployment 14 6.5
 9) ets 8 3.7
total 2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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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터폭력 허용은 0.173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Table 4.

　 covert 
Narcissism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covert 
Narcissism 1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446** 1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173* .210** 1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3.3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하여 Baron & Kenny가 제안한 위계

적 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방법
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들과 같다. 

1단계에서 먼저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3, p<.05). Table 5. 하위 
변인별로 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과민/ 취약성만이 데
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β=.217, p<.05) Table 6, 나머지 목표/ 불안과 소심/자
신감 부족 등의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6.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t sig.
probB S.E B

tolerance 
of dating 
Violence

cons. 1.104 .186 5.941 .000
covert 

Narcissism .153 .060 .173 2.564 .011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t sig.
probB S.E B

toleranc
e of 

dating 
Violence

cons. 1.131 .187 　 6.043 .000
Target 

insecurity -.005 .062 -.007 -.077 .938
Irritability 

vulnerability .169 .083 .217 2.047 .042
Lack of 

confidence -.016 .072 -.021 -.224 .823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independent variable
(components)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t sig.
probB S.E B

irrational 
relations
hip belief 

cons. 1.994 .140 14.205 .000
covert 

Narcissism .327 .045 .446 7.266 .000

Table 7.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on mediating variable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 변수
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β=.446, p<.001). Table 7,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210, p<.01). Table 8.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t sig.
probB S.E B

toleranc
e of 

dating 
Violence

cons. .813 .244 3.330 .001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253 .081 .210 3.141 .002

Table 8.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mediating variable 
on dependent variable 

3단계에서는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와 매개 변수
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동시에 모형에 추가한 분석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
념의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β=.166, p<.05), 
독립 변수인 내현적 자기애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내현적 자기애가 데
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9.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t sig.
probβ S.E β

toleranc
e of 

dating 
Violence

cons. .705 .257 2.743 .007
covert 

Narcissism .087 .066 .099 1.324 .187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200 .090 .166 2.227 .027

Table 9. Regression analysis of mediating and independent
variables on dependent variable

다음으로는 소벨 테스트(Sobel Test)의 경우 +1.96보
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고 보
는데, 소벨 테스트(Sobel Test)의 결과 통계량(S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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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tatistic)은 2.125으로 나타나 내현적 자기애와 데
이트폭력 허용도와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
개 효과는 유의미하였다(Z=2.125, p<.001). 따라서 매개 
변수인 비합리적 관계신념은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
력 허용도 간의 매개 변수임이 밝혀졌다. Table 10.

 

variables Non-standard standard SE sig.
probβ S.E β

covert Narcissism .327 .045 .446 0.045 .000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 .200 .090 .166 0.090 .027

Table 10. Sobel test of mediating effec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폭력 허용

도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연애 경험이 있는 20~30대 미혼남녀
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와 
비합리적 관계신념 변인들의 인과관계와 내현적 자기애
와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
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
트폭력 허용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날수록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대우에 
과도하게 민감하여 부정적 반응을 피하려는 행동을 야기
하는 특성이 있으며[6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이
라고 볼 수 있다[16, 19, 38, 62]. 이 외에도 내적 변인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로 
보았을 때 내적 변인으로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데이
트폭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6, 18, 19, 
61, 63].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하위 요인 즉, 무
시나 비난에 매우 민감하여 취약한 자기개념을 회피하는 
특성을 의미하는 과민/ 취약성만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 취약성이 높을수록 폭력 허용도가 높아
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38, 62]. 즉,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개인적 완벽성 및 웅
대한 자기환상과 같은 왜곡된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자신의 이상적인 자아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취약함을 타인을 향한 폭력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욕구가 좌절되는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본인에게 이
롭도록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연인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8, 61].

둘째, 연애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
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Baron & Kenny[64]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
애가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
다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데이트폭력에 영향
을 미칠 때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통한 간접적 효과가 존
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
을수록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의
미하는데[55, 65],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대
인관계에서의 갈등상황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실제 상황보다 더욱 파국적으로 느끼며 그때 경험하
는 강한 불안과 불안염려는 비합리적 신념에 영향을 미
쳐 대인관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66]. 또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표현과 자기주장에 취
약하다는 선행 연구와 [67],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우울, 불안, 정신건강과의 관계 및 대인관
계 친화력 등의 사회적 성숙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68]. 즉,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
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인정을 받고자 
하며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과 우
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
서적 혼란과 두려움이 반복되어 자기 파괴적이거나 공격
적 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9]. 이처럼 연인 관계에 대해 개인이 갖는 비합리적 관
계신념은 연인 간의 갈등을 야기시킴으로써 개인의 부적
응적인 심리와 행동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연인 사이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가 되는 악순환 과정을 겪게 된다
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42, 43].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연애 경험이 있는 미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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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비합리적 관계신념을 야기시키는 심리 내적인 변인
이며, 특히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특성이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데이트폭력
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데이트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적 적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왜
곡된 관계신념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내현적 자기애로부터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탐색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70-72]. 
즉, 연인들 간의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왜
곡된 신념을 확인하는 한편, ‘서로 간의 의견 불일치’, ‘상
대의 마음 알아주기’, ‘상대의 변화 가능성’, ‘성적 완벽주
의’, ‘성 고정관념’ 등과 관련하여 상호 타당하고 합리적
인 기대와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
한, 이미 발생 된 데이트폭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왜곡
된 자아개념을 점검하여 현실화하고 비난에 과민하고 취
약한 자신의 특성이 연인을 향한 공격성이나 폭력성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상담적 개
입이 유용할 것이다. 그 밖에도 성숙하고 건강한 연인 관
계를 위한 관계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폭력 상황 시 대
처 방법,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및 관리를 위한 기술 
훈련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본 연구를 통해 밝
혀진 변수들을 구성요소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자기 보고식 설문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 및 자기 보고식 설
문의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지 
외의 개인 인터뷰, 제 3자에 기초한 관찰 보고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기애의 유형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 이외에도 
외현적 자기애 성향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현
적 자기애 성향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차후 후
속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하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를 하는 것도 데이트폭력에 대
한 자기애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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